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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6년 전망(전병유․정성미)

- 점차 회복되는 경기의 영향으로 2005년 고용사정은 점차 안정되어감.

․2005년 1/4분기의 취업자증가율(0.6%), 고용률(58.5%) 그리고 실업률(4.2%) 

모두 2003년을 제외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고용성과를 

보임.

․그러나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2005년 취업자증가율은 1.4%, 

경제활동참가율은 62.1%, 실업률은 3.8%로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이후의 

상황도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임.

- 2006년은 경기회복세에 따라 고용사정도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자증가율은 1.8%로 그리고 취업자는 약 4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고용률은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한 60.1%로 전망됨.

                          

                          

문의처 : 전병유 데이터센터 소장(Tel : 782-0576  E-mail : byjeon@kli.re.kr)

         정성미 연구원(Tel : 783-7155  E-mail : smjung@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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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6년 전망

 

담  당  자
전병유 데이터센터 소장

정성미 연구원

전    화 02)783-7155

  ○ 2005년(1∼11월)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넘는 등 여성의 고

용성과가 크게 개선됨.

-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은 1/4분기의 48.8%에서 반등하여 2/4분기와 3/4

분기에 각각 50.8%, 50.4%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05

년 전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대를 넘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여성 취업자 증가율은 1.8%로 남성 취업자 증가율(1.1%)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여성 실업률은 3.4%로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남성실업률은 4.0%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함.

  ○ 제조업의 고용감소 지속과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조정 가속화

- 2005년(1∼11월)에는 2004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제조업의 고용이 감

소하였고, 서비스업은 생산자서비스업 및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

용이 증가한 반면, 유통서비스업의 고용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개

인서비스업의 경우도 서비스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고용성과를 

보임.

- 전통적인 고용안정판의 역할을 해오던 유통․개인서비스 부문의 침체

는 서민층의 체감고용사정을 낮춘 것으로 보이나 사업서비스업과 사

회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서비스업의 고

용구조 조정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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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업별 취업자증감률

(단위:%,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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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2005년 1∼11월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생산자서비스업(Producer services)=사업서비스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

     3) 유통서비스업(Distributive services)=도․소매업+운송업+통신업

     4) 개인서비스업(Personal services)=숙박․음식업+오락․문화사업+가사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Social services)=공공행정서비스업+보건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사회서비스업

자료: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 2005년에는 비임금근로자의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임금근로자 중 특히 상

용근로자 중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고용형태별로 보았을 때 비정규

직근로자 비중의 증가세가 둔화었음.

-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임시근로자가 2005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하였으

며 일용근로자의 증가세는 2004년 이후 지속됨.

- 임금근로자를 고용형태별로 보았을 때 비정규직 고용 비중의 증가추

세가 역전되어 2005년에는 감소하였으며 큰 증가세를 보이던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2005년 들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함.

   ○ 2006년의 경기회복세에 따라 고용사정도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

망됨.



- 3 -

- 2006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2%포인트 증가한 6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내수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높은 1.8%로, 취업자는 약 40만명 정도 증가한 2,328만명으로, 고용률

은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한 60.1%로 각각 전망됨.

   ○ 2006년의 경우 고용의 양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용정책의 주요 목표를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1> 2006년 주요 고용지표 전망

(단위:천명, %)

2005p 2006p
상반기 하반기p 상반기p 하반기p

경제성장률 3.9 3.0 4.7 5.0 5.5 4.6

생산가능인구 38,295

(1.5)

38,143

(1.4)

38,448

(1.7)

38,717

(1.1)

38,562

(1.1)

38,871

(1.1)

 경제활동인구 23,767

(1.5)

23,613

(1.3)

23,922

(1.7)

24,137

(1.6)

23,968

(1.5)

24,306

(1.6)

   참 가 율 62.1 61.9 62.2 62.3 62.2 62.5

  취업자

   (증가율)

   (증감수)

22,872

(1.4)

(315)

22,686

(1.2)

(262)

23,059

(1.6)

(369)

23,279

(1.8)

(407)

23,085

(1.8)

(398)

23,474

(1.8)

(415)

  고용률 59.7 59.5 60.0 60.1 59.9 60.4

  실업자 895 927 863 857 883 832

   실업률 3.8 3.9 3.6 3.6 3.7 3.4

  주 : p는 전망치임.


